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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8  보기를 원하나이다 

•누가복음 4:16-19; 마가복음 10:46-52

“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?”          예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, 대답할 준

비가 되어 있습니까? ‘맹인’이자 ‘거지’인 바디매오는 볼 수 있는 자, 제자라 불리는 

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.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, 왕으로 인정하

며 나아오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내버리며 나아갑니다. 

거지인 바디매오에게 겉옷은 전부이며 생명 같은 물건입니다. 동시에 인생의 무

게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. 세상의 시선, 냉혹한 현실, 고독하고 추운 밤으

로부터 자신을 가려 주고 감싸 주었던 겉옷은 바디매오의 눈물과 아픔이 담긴 물

건입니다.

바디매오는 사람을 뚫고 ‘예수님에게까지’ 나아갔습니다.         아무도 바디매오에

게는 관심이 없습니다. 다들 자기 관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. 심지어 

제자들조차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(막 

10:37). 예수님이 ‘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러 왔다’고 선포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눈

먼 바디매오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. 그러나 바디매오는 돌아서

지 않고 꿋꿋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.

“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”(막 10:51).         눈먼 바디매오에게 너무 당연한 청 

같습니다. 그러나 ‘눈먼’ 우리는 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. ‘거지’ 바디매오도 구

할 것이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그 모든 필요와 결핍을 뒤로하고, ‘보는 것’을 먼저 

구했습니다. 바디매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

의 요청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. 바디매오는 눈을 떠 예수님을 보았고, 자기 인

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나섰습니다.

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

무엇으로 답하고 있습니까?

❶ 나의 필요와 결핍들은 무엇입니까? 

❷ 내가 예수님께 간청할 것은 무엇입니까?


